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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추가감산 강력시사 “엄포”
사우디․쿠웨이트도 재고과다 의견 … 국제유가 끌어올리기 가능성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2월14일 정례 각료회담을 앞두고 갈수록 추가감산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

고 있다. 

로이터는 12월4일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 회원국이 11월1일부터 하루 120만배럴을 줄여 2630만배럴을 

생산키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합의분보다 60만배럴 가량을 더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14일 나이리지아 회동은 10월 긴급회동에서 합의된 감산 이행여부와 감산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회동을 앞두고 이란과 베네주엘라 등 강경파 회원국들은 추가감산이 필요하다는 입

장인 반면 쿠웨이트와 리비아 등은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전례없이 확고한 감산 의지를 보

이고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석유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추가감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이 12월2일 “원유 재고가 너무 많다”고 말한데 이어 3

일에는 카타르 및 베네주엘라 석유장관과 이란의 OPEC 대표도 잇따라 추가 감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는 WTI(서부텍사스 중질유)가 배럴당 12센트 올라 63.55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Brent유 

역시 36센트 오른 64.62달러에 12월1일 거래를 끝냈다. 

유가는 11월17일 54.86달러로 17개월 사이 바닥을 기록한 후 상승세로 반전됐는데, 최근의 상승새는 OPEC

의 추가감산 전망 외에 미국을 휩쓴 한파 등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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